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1 독서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피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과 피로써 계약을 맺어주셨다. 또한 2 독서에서 말하듯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셨고, 하느님께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닌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만들어주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로 가는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예수 성심 성월동안 체험해야 할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파스카 양을 잡아 그 살로 배를 채우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이스라엘, 파스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그 파스카 양이 되어주셨다. 당신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당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사랑은 자신을 직접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직접 던짐으로써 다른 누구의 피가 아닌 당신 피로 계약을 완성해 주셨다. 이 계약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 응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이웃에게 생명의 음식이 되어 주는 것으로, 밥이 되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밥은 

저절로,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 하고, 불을 지펴 끓이고 뜸을 들여야 한다. 실질적인 움직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이웃에게 밥이 되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밥이 되는 과정을 살아갔으면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양식으로, 밥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 각자도 밥이 되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밥이 되어 주심으로 

죽음마저 이겨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사랑의 밥이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약의 완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 14, 22)       (수원 오정섭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은 6/21,6/28 두주일 동안 옐로스톤 여행과 산디에고의 방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효식 필립보네리 총무님은금주(6/14)에는 콜로라도에 가셨습니다. 편안한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6 월 초에돌아오신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한 여름 캠프 

 일시 및 장소; 7/10(금)-11(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 도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모두   

성가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6/19)은 왜 이동이 안돼는지? 

예수 성심 대축일은 1673-1675 년 사이에 수녀 마리아 알라콕은 여러차례 환시에서 그리스도는 성녀에게 

성체 축일후 팔부 내 금요일에 예수 성심 축일을 도입하고 예수 성심 금요일을 위해 성기간을 만들라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회에서성체성혈 대축일후  금요일로 정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       제; “ 주님의 사랑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09 년 6 월 14 일 

복음 묵상;  [마르 14,12-16.22-26] [출애 24,3-8] [히브 9,11-15] 



 
 

    

 

          ♡'예수 성심의 약속 ♡        
 

 
 

 -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은총을 준다.  
 -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준다. 

 -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중에 위로를 준다.  
 -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히 임종시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 열심한 자는 빨리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 내 성심 상본을 모시고 공경하는집안에 강복할 것이다.  
 - 사제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 누구든지 9 개월 계속하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어 은총 지위에서 죽게 할 것이다. 

 

예수 성심의 공경 

 

(1) 예수성심 대축일 : 

성체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축일로 정하고 배반 당하신 성심을 위로한다.  

매달 첫 금요일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수난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팽개쳐져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상하는 지향을 두고 영성체하기를 아홉달 동안 계속한다. 

  

(2) 성시간 :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신 예수의 수난에 관하여 묵상하거나 합당한 기도를 바친다. 

  

(3) 예수성심 성월에는 특별히 예수 성심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고 기도를 바친다. 

예수 성심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성심을 공경해야 한다. 

 

 [마태 28,16-20]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 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 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 갔다.  


